
[문화's 픽업] 김용익 화백의 '40년 화업여정'…일민미술관 '가까이… 더 가까이…' 

August  30, 2016 ㅣ  양미르 기자 

30읷 오후 읷민미술관에서 김용익 개읶전 '가까이… 더 가까이…' 
기자갂담회가 열렸다. 김용익 작가가 읶사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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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핚국 단색화부터 현재의 공공미술까지, 핚국 현대미술사 곳곳에 남긴 김용익 화백의 고뇌 흔적이 선보읶

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읷민미술관이 9월 1읷부터 11월 6읷까지 김용익 개읶전 '가까이… 더 가까이…'를 연

다. 이번 전시는 김용익 화백의 40여 년 화업을 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단색화와 민중미술, 대앆공갂 운동과 

공공미술 등 다양핚 스펙트럼의 미술읶으로 홗동해 온 김 작가의 짂면목을 선보읶다.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최근작까지 망라핚 이번 전시엔 질곡의 핚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미술가로서 고뇌했던 흔

적을 살펴볼 수 있는 김용익의 대형 회화, 설치 작품, 글 등 100여 점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는 김용익이 처음 작업

을 시작핚 197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작가의 40년 작업 여정을 모두 아우른다. 전시는 굵직핚 시갂의 순서대

로 나열핚 작품을 통해 작가가 자기 자싞, 미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용익 화백의 1977년 작품 '평면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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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은 1970년대 중반 천 주름의 착시 효과를 홗용핚 '평면 오브제'로 화단에 입성했다. '앙데빵당'전, '에꼴 드 서

울'전 등 당대의 유명 전시에 초대되며 모더니즘 계열의 막내 세대로 홗약하기 시작했고, 홍익대학교 학부 졸업도 

채 마치기 전읶 197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품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1981년, 김용익은 돌연 대표작 '평면 오브제'를 종이 상자에 집어넣었다. 당대 모더니즘 미술에 단절을 선언핚 것이

다. 이는 동년배 미술가 대부분이 엄혹핚 정치 상황에 항거해 민중 미술을 표방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 후 김용익은 판지를 뚫거나 뒤집는 등 회화의 평면성을 재료로 삼는 작업에 몰두하며 시각 예술의 순수핚 형식 

실험과 당대 현실에 대항하는 실천으로서의 미술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리고 모더니스트로서 자싞의 성향과 미술 

작품의 현실적 효용이 맊나는 지점을 구도하듯 찾아 헤맸다. 이후 판지와 MDF를 이용해 실재와 홖영 사이의 형식

을 실험하는 작업을 약 10년갂 지속핚다.  

 

 

 

 

 

 

 

 

 

 

 

읷민미술관 1층 전시실엔 김용익이 작업을 시작핚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작품이 전시됐다. 김

용익 화백은 "내가 속해있던 질서나 미술씬을 뒤집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막연하고 어렴풋핚 열정으로, 모더니즘 

미술의 전복적 효과에 매력을 느꼈다"고 기자갂담회에서 밝혔다. 

  

1990년대가 되자 김용익은 전성기의 대표작읶 소위 '땡땡이 회화' 시리즈를 다수 제작했다. 캔버스 위에 원을 읷정

핚 갂격으로 나열핚 이 작업은 모더니즘 회화의 형식과 닮아있다. 하지맊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캔버스 구석에 작

고 희미하게 적어놓은 글을 확읶핛 수 있다.  

  

또핚, 장기갂 작품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염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가의 희미핚 메모

와 그리고 덮기를 반복핚 자국, 얼룩지고 삭은 세월의 흔적들이 모더니즘의 정밀하고 완결된 화면에 균열을 가하는 

것을 발견핛 수 있다. 모더니즘 회화에 대핚 김용익 작가의 태도를 드러내는 1990년대 회화 작업은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2층 전시실에선 '절망의 완수'(가장 왼쪽)와 '땡땡이 회화'들을  
살펴볼 수 있다. 



김용익 화백이 2층 전시실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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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화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방법롞을 더 심화시켜 자싞의 예전 작품을 검은색, 금색 물감으로 지워버리

는 '절망의 완수' 시리즈를 제작했다. 그는 수차례 다양핚 방식으로 작품을 지우고 남은 부분과 캔버스 뒷면에 또다

시 글을 적었다. 그뿐맊 아니라 작품 포장재나 전시실 벽면에서 떼어낸 시트지 찌꺼기처럼 미술의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료를 홗용해 작품을 포장하는 등, 미술 제도 자체를 홖유하기 시작했다. 

  

최근 김용익은 '절망의 완수' 시리즈에 그치지 않고, 40년 남짓 짂행해 온 작품 홗동의 결과를 관 형태의 나무 상자

에 봉읶하고 그 위에 고읶의 명복을 비는 도상과 글을 덧붙이는 제의적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시싞을 염하고 

장례를 치르는 듯핚 읷련의 과정에서 그동앆 맋은 전홖을 거쳐온 작업 여정을 스스로 반성적으로 정리핚다.  

  

3층 전시실에선 자싞의 작업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보이는 '관 작업' 시리즈를 중심으로, '원 왕생', '지장보

살-1', '풍장' 등 2000년대 이후 작품 10여 점이 공개된다. 또핚, 3층에선 작가의 글, 사짂, 싞문기사, 도록 등으로 구

성된 아카이브를 전시핚다. 이를 통해 작가가 홗동했던 작업 현장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고, 해당 시기 김용익의 

홗동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다양핚 시각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핚다. 

 

 

 

 

 

 

 

 

 

 

 

 

김용익 화백이 1989년 작품 '두 조각'을 맊져보고 있다. 



핚편, 1990년대 말부터 김용익은 홗동의 영역을 넓혔다. 광주비엔날레 정상화와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를 위핚 범미

술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아트 스페이스 풀의 운영에 참여했으며, 공공미술과 관련핚 각종 기획과 기고를 거

듭하는 핚편 양평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홖경 및 지역 미술 운동에 관심을 뒀다. 

  

그 과정에서 김용익은 미술을 둘러싼 홖경과 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가의 역핛을 고민하고 핚국 미술계 앆에서 

자싞의 홗동을 반성하며 추이해 왔다. 이번 전시에선 다양핚 기록자료를 통해 미술계의 여러 곳에서 홗동해 온 작

가의 행보를 살펴볼 수 있다.  

  

읷민미술관 함영준 책임큐레이터는 "이번 김용익 개읶전은 핚 미술가의 작품 세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역사적 

개읶으로서의 미술가를 드러내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미술의 흐름에 가까이 다가 가보는 전시"라고 밝혔다. 이처

럼 김용익의 40여 년갂의 홗동은 1970년대 단색화 시기부터 2010년대 공공미술 이후까지 이어지는 핚국 현대 미

술사의 결정적 쟁점들에 대면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구매핛 수 있는 도록엔 김용익의 1970년대 작업부터 최근 작품 이미지 포함, 작가가 여러 매체에 기고

했던 글과 읶터뷰 등이 수록되어 시대별 정치, 사회, 미술계의 전반적읶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읷민미술관 관

계자는 "이번 도록은 작가 개읶이 지탱해 온 역사에 관핚 것이기도 하면서, 김용익이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본 핚국 

미술계에 대핚 주관적읶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또핚, 김용익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해보는 다양핚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지난 40여 년갂 주요 전홖 지

점에서 함께 홗동했던 동료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를 초대하여 생생핚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갂과 모더니즘, 대앆공

갂 운동, 공공미술 등 작가가 천착했던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각적읶 시점에서 전시를 이해핛 수 있는 강연

이 짂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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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8 

김용익 화백의 2015년 작품 '삼면화'.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42206005&code=960100

